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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검사로 새집증후군 막는다!

- 인천시,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 보건환경연구원은 새집증후군, 화학물질과민증 

등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

위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오염물질은 

폼알데하이드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티렌, 라돈으로 7개 

항목이다.

폼알데하이드 등 6종은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

아토피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, 라돈은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에서 

발생되며 인체에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이러한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보건환경

연구원은 올해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1개단지의 152세대에 

대해 입주 전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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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 38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, 초과한 세대는 사업자에게 

베이크 아웃 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을 안내 후 재검사를 

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도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

오염도 개선 방법 안내 등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

추진할 계획이다.

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신축공동주택의 실내 오염물질은 시공사의 

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베이크 아웃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저감될 수 

있다”며 “지속적인 지도·점검과 환경개선 유도로 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 

걱정 없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
